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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수거 현장 찾아,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공동노력 강조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지역 해양폐기물 수거현장 점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수) 전남 신안군 송공해변을 찾아 

해안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장을 점검했다.

  전남 지역은 가장 많은 양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작년 한 해 4.2만 톤을 수거하였다. 

  강 장관은 전남도의 해양폐기물 수거 현황과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안가 폐기물 수거와 선상 집하장 운영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안가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면 바다로 유입되어 

침적되거나 다른 지역 해안가로 밀려가는 악순환 발생함에 따라,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수거 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안가 쓰레기 상시 관리하는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바다환경지킴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한 번에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로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며,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거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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